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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로파고든미술관 100년역사건축물과 행복한동거

노키아의케이블공장이었던 카펠리는핀란드최대규모문화공간으로탈바꿈했다.

지난해개관아모스렉스미술관

광장 1930년대건물보존

50만여명찾아도시명소로

지난해개관한아모스렉스미술관은1930년대지어진건물을통해입장할수있다.

헬싱키=글사진김미은기자

※이기사는지역신문발전기금을지원받

았습니다.

헬싱키의새로운랜드마크로자리잡은아모스렉스미술관은역사성이담긴광장과건물을살리기위해지하에전시장을만들고 광장에는돔형태의구조물을설치했다.

노키아공장이었던 카펠리

헬싱키최대문화공간변신

갤러리 극장 예술가들입주

헬싱키는도시규모가작아걸으며여행

하기좋다.유동인구가가장많은전철역

중하나인캄피역인근은언제나사람들로

붐빈다. 광장을 지나면 커다란 원형 나무

통을 세워놓은 것 같은 캄피 예배당

(Kampin kappeli)이보인다. 가문비나

무등으로만든이예배당은흔히 침묵의

교회로 불리는데 들어가보면 그 이름의

의미를바로알수있다.은은한조명과몇

개의의자만이놓인공간에들어서면오직

침묵만이흐른다.

지난해 8월 이곳에 새로운 랜드마크가

등장했다.아모스렉스(Amos Rex)미술

관으로 개관 1년여만에 50여만명이 다녀

갔다. 공간이곳저곳을둘러보며 과거와

현재의 만남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라

시팔라치광장에들어선미술관은초현대

식시설을갖추고있으면서세월의흐름까

지도그대로껴안은 의미있는공간이다.

요즘 화두로 떠오르는 게 도시재생이

다. 예전같으면그냥부수고없애버리고

새 건물을 짓는 게 대세였지만 다행히 요

즘엔리노베이션에관심을두고있는듯하

다. 역사와장소성을그대로품고있는오

래된공간의재해석은 도시디자인의또

다른키워드다.

캄피 예배당의 고요의 세계에서 빠져

나오는데어디선가아이들웃음소리와환

호성이들린다.아이들은광장에울룩불룩

솟은 언덕 위를 뛰어다니고 미끄럼을 탄

다. 아이들만즐거운게아니다. 여러벌의

의상을준비해온20대청춘들은옷을갈아

입으며 사진 촬영에 바쁘다. 유모차를 밀

고올라온아빠도잠시망중한을즐긴다.

평평한광장에솟아오른언덕들은재미

있게다가온다.잠망경처럼솟은곳엔유

리를덮어씌운창문을내또다른느낌이

든다. 1930년대세워진굴뚝은언제나제

자리를지키고있다.시민들의놀이터이자

쉼터처럼활용되는이다이나믹한공간은

아모스렉스미술관의뒷광장이다.미술관

의전시장은광장 지하에있다. 그곳에

서 창문을 통해 광장의 사람들이 보이고

푸른하늘도손에잡힐듯하다. 1930년대

만들어진빌딩과광장의모습을그대로살

린채 타일을 붙인 기하학적인 돔 형태 구

조물들을새로만든아모스렉스미술관은

오래된 건물과 새로운 공간의 행복한 동

거가이루어진현장이다.한때광장구겐

하임분관을건립하자는의견도있었지만

막대한로열티에대한부담감과국내미술

관을키우자는의견,역사성있는광장복

원 등이 힘을 얻어 아모스 렉스 프로젝트

가추진됐다.

리아팔로바라아모스렉스커뮤니티담

당 안내로 미술관을 둘러봤다. 핀란드 사

업가아모스앤더슨이설립한예술후원재

단이 사업비 전액을 내놓은 미술관은

1930년대지어진라시팔리치건물을통해

서입장할수있는게독특했다. 1936년세

명의건축학도가설계한이건물은헬싱키

올림픽당시활용하기위해지은가건물이

었지만, 극장인 비오 렉스도 함께 지어지

고여러사무실이들어서면서시민들에게

헬싱키의 상징적인 공간이 됐다. 이후 건

물은여러번철거위기를맞았지만시민들

의반대로그존재감을이어갈수있었다.

역사적인공간과새로운공간의조화를

염두에둔재단과건축회사는세월의무게

가담긴 건물을살리기위해미술관을지

하로 파고 들어갔다. 지하에 전시장을 두

는건시민모두의공간이자 1800년대세

워진 러시아 병영 막사와 주방 등 오래된

역사성을갖고있는광장의의미를살리기

위함이기도했다. 대신 지하에있지만지

하에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자연채광

을 위한 돔형태의 공간을 만들었고 이 돔

덕에광장엔독특한언덕이생겼다.

낡은건물의입구를지나지하로들어섰

다. 전시실에서는 새로운 기획전을 준비

중이었다. 축구장 1.5배크기의갤러리는

자유롭게변형하며다채로운전시를꾸리

기에적합해보였다.전시장,로비에서고

개를들면유리돔을통해파란하늘과굴

뚝이보인다. 미술관안과밖은이어져있

다. 기존의 라치팔라치 건물은 최소한의

리노베이션만 거쳐 매표소, 기념품숍 등

으로 활용중이다. 550석 규모의 렉스 극

장은고풍스러운분위기가고스란히살아

있었다.

다음날찾은카펠리(KAAPELI)는헬

싱키 최대 규모의 문화예술 공간이다. 카

펠리는핀란드대표기업 노키아가 전기

선,전화선등각종케이블을생산하던공

장이었다. 카펠리는 핀란드어로 케이

블이라는뜻이다. 1943년지어진카펠리

는 2000명이 재직한 핀란드에서 가장 규

모가큰공장이었지만노키아가핸드폰제

작에집중하면서 1987년문을닫았다.

노키아는 카펠리 소유권을 헬싱키시로

넘겼고시는이곳을주거용공간으로개발

하려 했지만 공장이 문을 닫기 전 노키아

로부터일부공간을임대해쓰던예술가와

입주가들이 항의하며 이곳을 문화공간으

로만들겠다고적극제안, 1992년문화발

전소로재탄생했다.현재소유주는시지만

운영은 공기업이 독자적으로 맡고 있다.

이 공기업은 가스저장소를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수빌라티 (SUVILAHTI)도

운영한다.

7층 높이의 공장은 규모가 압도적이었

다. 사진, 연극, 호텔박물관을비롯해건

물구석구석숨어있는12개의갤러리, 무

용극장,예술학교등을갖추고있다. 카펠

리는저렴한렌트비를받고예술가들에게

스튜디오를 임대하고 있다. 화가, 무용인

등 아티스트들이 130여개 공간을 사용하

고있으며라디오방송국,각종협회,문화

와 관련한 크리에이티브 관련 업체 등도

100여개입주해있다.

안니순델커뮤니티매니저와둘러본 카

펠리는리노베이션을최소화해공간구석

구석에옛모습이그대로살아있었다. 터

빈이있던곳은무용 등공연이열리며케

이블을조합하는, 3000여명이들어가는대

형공간에서는박람회, 이벤트, 콘서트등

각종행사가열린다. 취재차방문한날은

베지테리언박람회 준비가한창이었다.

카펠리역시 과거에만머물지않고또

다른출발을꿈꾸고있다. 9월기공식을가

진 대형 댄스 하우스의 건립이다. 카펠리

입구, 박물관맞은편에지어질댄스하우스

는 2년후완공을목표로하고있다.안니

순델매니저는 댄스하우스는카펠리의새

로운랜드마크로사람들을끌어모으는역

할을할것이라며 기존시설들과조화를

이루며문화를발신할것이라고말했다.

/mekim@kwangju.co.kr

도시디자인

행복한도시풍경의완성

<7>핀란드헬싱키<하>


